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온실 지원 계획

양양군, 259억 투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2027년 완공 예정
뉴스일자: 2025년03월17일 16시02분

양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양군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와 ‘양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손양면 학포리 일대(산35 등 26필지)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양양군에서 탁동수 부군수, 황병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건섭 기술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한
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는 박미란 지사장을 비롯해 김영균 어촌수산부장, 백병호 농지은행관리부장이 참석했
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시행,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사업 전반을 일괄 위
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59억원(국비 140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1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팜 단지는 기반시설 7.9ha와 4ha 규모의 온실 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농업인 27명에게
3년간 스마트팜 온실을 임대해 딸기, 토마토(오이)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첨단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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